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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We compared recognition of emotional expression from Japanese faces with Caucasian faces in Ko-
rean healthy volunteers. Methods : From Jan. 1992 to Aug. 2001, we analysed 25 cases (23 patients) of stapedot-
omy operated by one surgeon for stapedial fixation at Asan Medical Center. The clinical features,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audiologic findings, postoperative complication and factors affecting the results were anal-
ysed. Results :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recognition rates of anger, contempt, sadness, and surprise between 
Caucasian and Japanese expressions. The expressions of fear and happiness were better recognized from Japa-
nese faces while the expression of disgust was better recognized from Caucasian faces. Conclusion : Our study 
demonstrates substantial accuracy in categorizing emotional faces regardless of culture differences but also rec-
ogni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ethnic faces in some emotional expressions. We suggest that further researches 
involved in facial emotional expression paradigm will have to consider cultural differences. (J of Kor Soc for Dep 
and Bip Disorders 2011;9: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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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의 기분, 기질 및 성격과 관련된 정서(emotion)는 대

뇌 변연계가 관장하는 기능으로 밝혀져 있다. 이 부위는 포

유류를 파충류와 구분 짓는 뇌 영역이므로 정서는 진화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개인적이

고 주관적인 정서를 인식함은 인간의 사회적 기능에 필수적

인 요소이다. 정서 인식은 언어적 표현 및 시선, 표정, 태도, 

행동 등의 신체적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비언어적 수단인 얼굴표정으로부터 각 정서를 표현하는데 

특이적인 시각적 구조들을 추출함으로써 정서 인식의 60% 

이상이 이루어진다.1,2)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 인식은 인간의 

대인 관계, 사회적 인식, 사회 및 직업 기능에 필수적인 기술

이며,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기능 저하는 정신과 질환의 진

단, 심각도, 예후 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정

신과적 영역에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얼굴표정은 정신과적 정서 연구에서 가장 널리 이용

되고 있는 정서 전달 수단이 되었다.3-5)

다윈은 1800년대에 이미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저서에서, 정서는 자연선택을 통해 진화해왔기 때문에 문화, 

생김새, 친숙함 등 그것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두루 통하는 범문화적인 보편성

의 개념을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6) Ekman 등은 1976년 

얼굴표정은 얼굴을 구성하는 근육들의 다양한 수축 상태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모델들에게 주어진 감정을 느끼

기보다 각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얼굴 근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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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축시킴으로써 표정 짓도록 하여 얼굴표정 사진을 개발

하였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얼굴 사진 

자극을 사용하여 여러 민족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표준화 실

험 결과, 여섯 가지의 기본 정서에 대한 인식률은 문맹 여부, 

속한 문화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밝혀 정서의 보편성을 입증

하였다.7) 예를 들어 피험자 대다수는 그들의 인종에 관계 없

이 입 꼬리, 뺨, 눈썹이 올라간 얼굴표정에서 행복 정서를 인

식한 결과를 보였다. 이렇듯 표준화된 얼굴정서 표정 사진은 

범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

상으로 인지, 행동적 측면의 간접적 방법과 정서를 담당하는 

뇌 부위, 신경 회로, 신경 전달 물질 등을 밝히는 신경과학

적 측면의 직접적 방법을 통해 인간의 정서를 연구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8,9)

한편, 보편성의 반대 개념으로 정서의 문화 특이성을 반영

한 연구 결과들이 점차 많이 보고되고 있다. 얼굴표정 사진

을 이용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감정을 분류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정확도를 보였지만, 같은 문화권 사진이 주어질 

때는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10-12) 특히 정서인식의 보편성

과 문화 특이성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국가와 민족이 동일한 

경우 감정 표현과 인식의 정확성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13) 정

신과 영역에서 중요시 되는 표출 정서(expressed emotion)

의 구성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얼굴표

정과 정서 명명(emotion label)은 상호 연관되나 그 연관성

은 문화에 따라 변한다고 제시되었다.12) 가장 최근의 주목할

만한 임상연구로 흑인과 백인 정신분열병 환자, 흑인 및 백

인 정상인 네 군, 각 135명을 대상으로 얼굴표정 인식을 조

사하였을 때, 정신분열병 환자와 정상인 모두에서 동일 인

종의 사진이 자극으로 주어질 때 더 정확히 정서를 인식하

였다고 보고하였다.14) 이러한 문화 특이성은 아이러니하게도 

Ekman의 초기 연구들에서도 발견된다. 백인의 사진을 사

용한 Ekman의 연구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상당히 정확한 인식률을 보였지만 동시에 백인

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동양인이나 흑인에 비해 더 정확한 

인식률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상인을 대상으로 유전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일본인의 얼굴표정 사진과 전혀 다른 

인종인 백인의 얼굴표정 사진을 사용하여, 한국인과 상대적

으로 가까운 인종인 일본인의 얼굴 정서를 더 잘 인식하는

지 아니면 일본인과 백인의 얼굴 표정을 비슷하게 인식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결과들은 향후 한국인을 대상으

로 한 정서 연구에서 타 인종의 얼굴 사진을 자극으로 이용

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유사한 인종의 사진만을 사용해야 하

는지의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방      법

연구대상

인터넷 공모로 20~30대의 한국인 145명이 모집되었다. 

실험 시작 전에 면담과 설문을 통해 정신과적 개인 과거력 

및 가족력, 간질, 뇌혈관 질환, 뇌 손상 병력 등 신경과적 과

거력, 그리고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질환의 

병력을 조사하였다. 또한 정신과 의사와 임상적 면담을 통

하여 기분, 지각, 사고의 내용 및 흐름, 인지기능 등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상기 조사를 통해 2명

(양극성 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자 1명, 사고의 내용에 있어 

편집증적 증상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1명)이 제외되어, 최종

적으로 총 14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상자는 남자 71

명, 여자 72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4±4.3세, 평균 교육 

연수는 14.5±1.5년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

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으로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었다. 

연구도구

얼굴표정 사진

Matsumoto와 Ekman에 의해 개발된 Japanese and 

Caucasian Facial Expression of Emotion(이하 JACFEE ; 

Humintell, El Cerrito, CA, USA) 사진 세트는 백인과 일

본인의 얼굴표정을 촬영한 사진 중에서 유럽, 미국, 소수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정서 인식 과제를 시행한 결과 정답률이 

70% 이상인 사진만을 추려냄으로써 이루어졌다.15) 이 사진

들은 처음 민족간 차이를 포함한 다양한 얼굴표정 연구를 

하기 위해 개발되어16) 일본인과 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에서 평가자간 인종의 차이뿐만 아니라 자극 얼굴사진의 인

종 차이에 따른 정서인식 차이도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

며,17,18) 분노(anger), 경멸(contempt), 역겨움(disgust), 두

려움(fear), 행복(happiness), 슬픔(sadness), 놀람(surp-
rise)의 일곱 가지 종류의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표정 사진 자극으로 JACFEE 사진을 

사용하였다. JACFEE 사진은 일곱 가지 정서, 두 가지 인

종, 남녀 별로 고루 구성된 총 56장의 얼굴 사진(각 정서 당 

여덟 장 ; 일본인 남자와 여자 각 두 장, 백인 남자와 여자 

각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사진집은 정서의 보편

적 특성을 표현하는데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증되었

고 일곱 가지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 서로 다른 두 민족의 얼

굴 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서 표현 및 인식의 문화적 차

이를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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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

대상자들은 검사 시행 전에 필요한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설문지 등을 작성하고 숙련된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하였으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이들을 대

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다. 얼굴표정 인식 과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대상자들이 각 정서들을 정확히 개념화할 수 있도록 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그림 1).

강의실 앞쪽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56장의 얼굴 사진

이 무작위 순으로 제시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었다. 각 

사진은 7초간 제시되고 다음 3초간 객관식의 답을 고르도록 

하였으며, 사진과 사진 사이에는 3초의 간격을 두었다. 즉, 

대상자는 사진이 제시되는 7초 동안 사진을 응시하고 다음 

3초간 미리 나눠준 객관식 답안지에서 사진 속의 인물이 표

현했다고 판단되는 정서를 선택하였다. 객관식 답의 보기는 

분노, 경멸, 역겨움, 두려움, 행복, 슬픔, 놀람 일곱 가지 감

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정서 단어에 O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검사는 시간 절약을 위해 일대일 방식이 아닌 

한번에 약 20~30명씩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검사에는 

총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통계분석

각 정서에서 여덟 장의 얼굴표정 사진 중 몇 장을 해당 정

서로 인식했는지 그 비율을 정서 인식 정답률(%)로 하였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8장의 행복 정서 사진 가운데 4장을 

행복 정서라고 인식했다면 행복 정서 인식 정답률은 50.0%

가 된다. 각 정서 별 사진에 대한 정서 인식 정답률(%) 뿐만 

아니라, 두 인종에 따른 얼굴표정 정서의 인식 정답률(%)도 

계산하였다. 일곱 가지 각각의 정서에서 사진자극 속 인물의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인식 정답률의 차이는 짝을 이룬 t 검

정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성별과 사

진 자극의 성별의 교호 작용을 구하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참여자의 성별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사진 자극의 성별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두었다. 대상자의 평

균 나이, 교육 년 수를 알기 위해 일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

다.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양측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for 

Windows version 13.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각 정서 별 얼굴표정의 인식

각 대상자들의 7개 얼굴정서 자극에 대한 인식 과제의 수

행 결과는 표 1에서 기술하였다. 각 정서에 대한 인식률을 통

계 분석한 결과, 분노 정서는 66.0±24.7%, 경멸 정서는 95.2

±12.8%, 역겨움 정서는 75.3±27.0%, 두려움 정서는 64.3±

25.0%, 행복 정서는 96.9±7.3%, 슬픔 정서는 83.7±20.5%, 

놀람 정서는 95.3±8.2%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 결과로부터 

피험자들은 경멸, 행복, 슬픔, 놀람 정서에 대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정답률을, 분노, 역겨움, 두려움 정서에 대하여 낮

은 정답률을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험자들이 

정서 인식의 오류를 범한 경우, 즉 주어진 정서와는 다른 정

서를 답으로 고른 경우, 몇몇 정서에 있어 10% 이상의 피험

자들이 다른 특정 정서로 편향된 인식을 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분노, 역겨움, 두려움 정서에서 나타나, 분노 정서 자극은 

역겨움으로(19.2%), 역겨움 정서는 분노로(12.6%), 두려움 정

Table 1. Composition of identification for each of the seven emotions (%)

Emotion
chosen

Emotion expressed (Mean±SD)

Anger Contempt Disgust Fear Happiness Sadness Surprise
Anger 65.7±20.8 1.2±1.0 12.6±6.5 2.5± 3.8 0.1±0.2 2.3±1.9 0.1±0.2
Contempt 7.7± 8.7 95.0±3.1 9.0±4.8 1.0± 0.7 0.7±0.9 5.7±4.6 0.3±0.4
Disgust 19.2±13.1 0.2±0.3 75.4±5.6 7.5± 6.1 0 2.6±1.2 0.4±0.7
Fear 1.7± 1.1 0.4±0.5 0.5±0.6 64.4±12.2 0 5.2±4.8 3.5±3.7
Happiness 0.2± 0.3 2.3±2.0 0 0 96.9±5.3 0.2±0.5 0.2±0.3
Sadness 5.2± 4.6 0.8±0.9 2.4±3.0 3.7± 3.4 2.1±5.4 83.7±8.9 0.3±0.5
Surprise 0.3± 0.5 0 0.2±0.3 20.9±11.6 0.2±0.5 0.3±0.4 95.3±5.0
SD ： Standard deviation, highest score in bold

행  복

• 잠시, 각자 행복이란 감정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멋진 운동 경기를 열

렬히 응원하며 참여하고 있을 때 경험하는 즐거운 감정을 행
복이라고 말합니다.

• 행복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로 흥분, 재미, 만족, 편안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Fig. 1. Slide example for ‘happiness’ emotion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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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놀람으로(20.9%) 인식하였다.

사진 얼굴의 인종에 따른 표정 인식(표 2)

피험자들은 주어진 사진 자극이 일본인의 얼굴이든 백인

의 얼굴이든 정서 전반에 대해 비슷한 인식률을 보였다(일

본인 82.3±10.6%, 백인 82.1±9.5%, t=-0.365, p=0.715). 

각 정서 별로 분석하였을 때, 분노(일본인 63.5±29.9%, 백

인 68.3±27.6%, t=1.845, p=0.067), 경멸(일본인 95.6±

14.4%, 백인 94.8±14.2%, t=-0.665, p=0.507), 슬픔(일본

인 82.9±26.3%, 백인 84.6±20.1%, t=0.920, p=0.359), 놀람

(일본인 94.9±10.5%, 백인 95.6±11.2%, t=0.588, p=0.557) 

정서 사진에서는 사진 속 얼굴이 일본인이든 백인이든 정답

률의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들은 두려움 (일본인 69.4±30.0%, 

백인 59.6±28.3%, t=-4.015, p＜0.001)와 행복 (일본인 99.3

±5.1%, 백인 94.6±11.9%, t=-5.097, p＜0.001) 정서에 해당

하는 사진의 경우에는 일본인 얼굴 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백

인 얼굴보다 더 잘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겨움 정서 사진은 사

진 속 얼굴이 일본인일 때보다 백인일 때 더 잘 인식하는 결과

를 보였다(일본인 72.2±31.4%, 백인 78.5±27.9%, t=3.043, 

p=0.003).

성별에 따른 얼굴표정 인식

연구대상자들은 남성의 얼굴사진보다 여성의 얼굴사진이 

제시될 때 얼굴 정서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였다(남성 사진 79.6

±10.1%, 여성 사진 84.9±9.8%, t=-8.136, p＜0.001). 각 정

서 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슬픔을 제외한 여섯 가지 정서

(분노, 경멸, 역겨움, 두려움, 행복, 놀람)의 인식은 남성보다

는 여성의 얼굴 사진이 보여질 때 더 잘 이루어졌다(표 3). 성

별 얼굴 사진에 따른 각 정서 인식률의 차이는 표 3에서 자세

히 기술하였다.

성별에 따른 얼굴표정 인식률은 피험자의 성별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피험자의 성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

의 얼굴 사진에 대한 정서 인식률은 비슷하였으며, 남성의 얼

굴 사진에 대한 정서 인식률에도 마찬가지로 피험자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df=1, F=0.000, p=1.000).

고      찰

본 연구는 143명의 한국의 젊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두 인종으로 구성된 얼굴표정에 대한 정서 인식 양상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일곱 가지 정서사진의 전체 평

균 인식률에서는 인종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일

부 정서들에서는 사진얼굴의 인종에 따라 인식률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분노, 경멸, 슬픔, 놀람 얼굴정서는 인종에 따

른 인식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려움과 행복 정서에서는 

일본인의 얼굴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더 잘 인식하였고, 반면 

역겨움 정서는 백인의 얼굴 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더 잘 인

식하였다.

정서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인종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Ekman 등이 초기 얼굴사진 개발 과정

의 표준화 실험에서 밝힌 정서의 보편성7)을 지지한다. 정서의 

보편적 특성을 강조한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서의 문화적 

특이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경험을 통한 정서 인식 능력의 

발달과 같은 의식적 측면만을 강조하며 인간이 선천적으로 

정서에 대한 느낌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10) Ekman 또한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 시대

의 사람들이 언어가 정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배제된 상태

Table 3. Correct identification rate for each poser sex of the 
seven emotions in 143 subjects (%)

Emotion Poser sex Mean±SD t p
Anger Male 60.9±27.8 -4.987 ＜0.001

Female 71.0±27.1
Contempt Male 93.8±16.9 -2.251 ＜0.026

Female 96.5±12.5
Disgust Male 72.4±30.5 -2.646 ＜0.009

Female 78.3±29.9
Fear Male 60.3±29.0 -3.385 ＜0.001

Female 68.5±28.8
Happiness Male 95.1±11.6 -4.112 ＜0.001

Female 98.8± 5.4
Sadness Male 82.5±27.0 -1.230 ＜0.221

Female 85.0±19.7
Surprise Male 93.9±11.9 -2.207 ＜0.029

Female 96.7±10.4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2. Correct identification rate for each poser culture of 
the seven emotions in 143 subjects (%)

Emotion Poser culture Mean±SD t p
Anger Caucasian 68.3±27.6 1.845 ＜0.067

Japanese 63.5±29.9

Contempt Caucasian 94.8±14.2 -0.665 ＜0.507

Japanese 95.6±14.4

Disgust Caucasian 78.5±27.9 3.043 ＜0.003

Japanese 72.2±31.4

Fear Caucasian 59.6±28.3 -4.015 ＜0.001

Japanese 69.4±30.0

Happiness Caucasian 94.6±11.9 -5.097 ＜0.001

Japanese 99.3± 5.1

Sadness Caucasian 84.6±20.1 0.920 ＜0.359

Japanese 82.9±26.3

Surprise Caucasian 95.6±11.2 0.588 ＜0.557

Japanese 94.9±10.5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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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보편적으로 정서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정서의 보

편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다.20)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정서의 보편성보다는 문화적 특

이성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 종설에 따르면 

정서 인식을 위해서는 보여진 얼굴로부터 각 정서를 특징 짓

는 시각적 정보들만을 추출하고 생김새의 다른 요소들은 배

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비슷한 인종의 얼굴일수록 

과거 상호작용의 경험이 많으므로 이 과정에서 오류가 적어 

정서 표현이나 인식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

다.21)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얼굴표정은 속한 민족이나 문

화를 관통하여 의도된 정서로 인식된다는 정서의 보편적 특

성이 받아들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얼굴표정 

인식은 같은 문화이거나 민족성을 띠면 더욱 정확해진다는 

문화 특이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22-24) 최근 발

표된 한 연구에서는 흑인과 백인 미국인 학생 두 그룹, 흑인

과 백인 외국인 학생 두 그룹 해서 네 그룹을 대상으로 흑

인 및 백인 미국인의 얼굴 표정을 인식하도록 한 실험 결과, 

흑인 외국인 학생은 나머지 세 그룹에 비해 미국인의 정서를 

인식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이 같은 결과는 정서 표현

이 보편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특

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24) 또한 흑인과 백인 정신분

열병 환자, 흑인 및 백인 정상인 네 군을 대상으로 한 정서 

인식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와 정상인 모두에서 동일 인종

의 사진으로부터 더 정확한 정서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결과

를 근거로 정서 인식의 문화적 특이성을 지지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일곱 가지 얼굴 정서의 전체 평균 인식률에 있

어 얼굴 인종 특이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각 정서 

별로 분석한 결과, 일부 정서에서 인종간 차이가 있었다. 정

서 전체에 대한 인식률이 사진 자극의 인종간 차이를 보이

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피험자들의 연령인 20~30대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나온 결과이다. 이 연령대의 피험자들은 경

제, 문화 등의 발달로 국가간 교류가 활발한 시대를 살아왔

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접하여 

익숙해져 있고, 외국어 학습 등을 통해 서양인들과 실제적

인 접촉이 빈번해졌으며, 외국 여행이 과거에 비해 가능해

져 서양인의 감정 표현이나 표정에 대한 파악이 좀 더 수월

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론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

국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인과 미국

인의 얼굴 표정을 판단하도록 한 정서 인식 연구에서 그 근

거를 찾을 수 있다.25) 이 연구는 대상자들이 자극 사진 속 

얼굴이 더 많이 노출된 문화의 사람일수록 더 정확하고 빠

르게 인식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문화적 접촉이 

더 많을수록 그 문화에 대한 친숙한 정도가 더 높아져 얼굴 

표정 인식이 정확해졌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본 실험

의 피험자들의 평균 교육 연수는 14.5±1.5년으로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어 등의 서양 문물을 접할 기회

를 더 많이 가지므로, 이들은 주어진 사진 자극의 정서를 파

악함에 있어 인종 차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덧붙여 경멸 정서의 보편성은 

JACFEE 사진을 개발한 Matsumoto가 일찍이 보고한 바 

있다.26)

본 연구의 역겨움 정서를 백인의 얼굴로부터 높게 인식한 

결과는 사진 속 인물이 백인인 경우 역겨움과 관련된 얼굴 

표정을 일본인보다 더 명확하게 지었을 가능성을 그 원인으

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미국으로 입양된 

중국인 여아, 중국 본토에 사는 중국인 여아, 미국에 사는 

중국계미국인 여아, 미국에 사는 미국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27) 실험 결과, 미국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된 입양된 중국인 여아와 미국인 여아 그룹은 중

국 본토에 사는 중국인 여아나 미국에 사는 중국계미국인 

여아 그룹보다 역겨움을 유발하는 사진과 냄새 자극에 대

하여 역겨움과 관련된 표정을 더욱 명확하게 지었다. 이 결

과는 미국인 가정 환경이 역겨움 얼굴 표정을 짓는데 영향

을 미쳤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도 백인의 얼굴 자극에

서 일본인 사진보다 역겨움과 관련된 표정이 더 명확하게 표

현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한 가지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피험자들의 두려움 정서에 대한 인식은 

일본인의 얼굴 사진을 볼 때 백인의 사진보다 더 정확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백인을 대상으

로 두려움을 표현하는 얼굴 사진을 볼 때의 편도체 반응을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하여 측정한 한 연구는 두 군 

모두에서 자국민의 사진을 보았을 때 편도체가 더 활성화되

었다. 편도체의 활성화는 경고 신호에 대한 편도체의 적응 

기능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같은 인종의 사진을 

봤을 때 경고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

고 보고하였다.28) 행복 정서는 일본인의 얼굴로부터 더 잘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행복 정서는 유일한 긍정 정서로

써 정답률이 가장 높아 다른 정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오류도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정서 별 인식률(표 1)은 다양하였는데, 대상자들의 행

복, 슬픔 정서에의 높은 인식률은 동서양을 막론한 기존 연

구들에서 보고된 높은 정답률과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29) 이

는 행복, 슬픔 정서를 표현하는 얼굴표정은 타 정서들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얼굴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일 것

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15) 또한 행복, 슬픔, 놀람 정서가 

분노, 역겨움, 두려움 정서보다 인식하기 쉽다는 결과도 선

행 연구에서 입증되었던 바이다.30) 반면 분노 정서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역겨움, 두려움 정서만큼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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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되었다. 이는 앞서 보고된 분노 정서 인식이 행복이

나 슬픔 정서보다는 어려우나 역겨움 정서보다는 쉽다거나, 

혹은 분노가 다른 어떤 정서보다도 인식하기 어렵다는 선행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이다.29,31) 본 연구에서 분노와 역겨움 

정서 인식 과제의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대상자들이 분노는 

역겨움으로, 역겨움은 분노로 혼동한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

에 비추어 보아 이 두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얼굴 

근육이 비교적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

다.15,30) 한편, Shiori 등은 일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부정 정서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저자들은 일본인이 미국인에 비해 타인에게 부정 감정

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반영되었을 것이라 해석하였다.17)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두려움 정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는 한국인 한 민족만을 평가자로 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비교

는 불가능하나, 백인 대상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낮은 정답

률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 연구에서도 보고되는 바, 

일본인은 캐나다인, 그리스인에 비해 두려움 정서를 덜 정확

하게 인식하고 놀람 정서와 혼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두려

움을 놀람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향 역시 본 연구에서도 나

타났다.32) 두려움 정서를 잘못 판단한 참여자들은 놀람 정서

로 판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두려움 정서가 놀람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아시아인 그룹이 백인 그룹과 비교하여 얼굴 정서를 인식할 

때에 눈썹과 눈 부위를 주로 응시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아33) 눈의 크기가 커지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는 

두려움과 놀람 정서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려움 정서

에 대해 놀람 정서 다음으로는 역겨움 정서로 오판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 역시 눈 부위를 보고 정서를 판단하는 동양인

의 특성에 의해 미간을 찌푸리는 두려움 정서를 역겨움 정서

로 틀리게 인식하였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 있다.33)

본 연구는 한국 정상인을 대상으로 인종에 따른 정서 인

식 양상을 알아본 결과, 정서 전반에 대하여 인종에 따른 

정서 인식률은 차이가 없으나 일부 정서에서 인종 별 인식

률이 달랐으며 이는 향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얼굴 정서 

연구에서 사진 자극을 사용함에 있어 사진 선별에 인종 간 

차이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를 인

터넷으로 공모하여 피험자의 연령대가 20~30대로 국한되어 

얼굴 정서 인식에 나이가 미치는 영향은 알아볼 수 없었다. 

정서 인식에는 문화, 언어, 민족성, 인종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미치는 바, 폭넓은 모집 방법을 통해 다양한 연령

대의 피험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만을 대

상으로 실험한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인 인종에 따른 정서 

인식을 조사함에 있어 사진 자극의 인종에 따른 정서 인식

의 차이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정상인을 대상으로 유전적으로 가장 가깝

다고 알려진 일본인의 얼굴표정 사진과 전혀 다른 인종인 백

인의 얼굴표정 사진을 사용하여,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가까

운 인종인 일본인의 얼굴 정서를 더 잘 인식하는지 혹은 일

본인과 백인의 얼굴 표정을 비슷하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대상자들은 주어진 사진 자극이 일본인의 얼굴

이든 백인의 얼굴이든 정서 전반에 대해 비슷한 인식률을 보

였으나 두려움 정서와 행복 정서에 해당하는 사진의 경우에

는 일본인의 얼굴 사진이 주어질 때 더 잘 인식했으며, 반면 

역겨움 정서의 사진은 사진 속 얼굴이 백인일 때 더 잘 인식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들로 보아 향후 한국인을 대상

으로 한 정서 연구에서 얼굴 사진을 시각자극으로 사용할 

때 사진 선별에 있어 인종 간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 단어 : 정서·얼굴표정·인식·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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